
보도일시 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목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담당과장 황성훈 담 당 자 김인 사무관

1단, 2단, 위성모사체 분리는 정상 수행되었으나, 

3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로 아쉬움 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는 오늘 오후 시 

발사된 누리호가 전 비행과정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어 위성모사체가 고도 의 목표

에는 도달하였으나 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 의 분석 결과 누리호는

이륙 후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단 분리 등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

으나 단에 장착된 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초 동안 연소 

되지 못하고 초에 조기 종료되었다

금일 발사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기술을 확보  

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남겼다

  * 1단 엔진 점화→이륙→1단 엔진 연소 및 1단 분리→페어링 분리→2단 엔진 

점화 및 연소→2단 분리→3단 엔진 점화 및 연소→위성모사체 분리

누리호 단부는 톤급 엔진 기가 클러스터링되어 톤급의 추력을

내는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오늘 발사를 통해 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과 단 페어링 단과 단의 성공적 분리와 점화를 통해

단분리 기술을 확보한 점도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 상당 수준의 발사체 기술력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과기정통부는 항우연 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

위원회 를 즉시 구성하여 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누리호 발사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

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더욱 분발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

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다 고 밝혔다


